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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정보고객지원국

정보고객정책과

과  장   전현진  042-481-5460

사무관   박성철 042-481-5716

2018년 12월 10일(월)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매체는 12월 9일(일)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

특허청,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의 직권반환제 시행

- 2019년 1월 1일부터 반환 받을 계좌를 사전에 등록하세요.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직권으로 반환하는 제도를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출원인이 특허수수료를 잘못 납부하면 특허청은 반환사유와 

반환금액을 통지하게 되며 출원인은 통지를 받고 난 후에 별도의 반환

청구를 해야만 반환하는 절차였으나,

내년부터는 출원인이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반환 받을 계좌를 

사전에 특허청에 등록하면, 출원인이 착오로 특허수수료를 잘못 

납부하더라도 특허청이 반환금액을 해당 계좌에 직접 입금하여 반환

하게 된다.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의 반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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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 발생 시 출원인이 반환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등록된 출원인의 계좌로 반환받을 수 있어 출원인 불편을

줄일 수 있게 되고, 반환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잘못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특허청은 출원인이 특허수수료를 잘못 납부한 경우에 반환금액을

찾아가도록 반환사유 등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고, 특허고객상담센터를

통해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안내*해 주고 있으나,

* 반환사유 등 통지일로부터 11개월, 23개월, 35개월 경과시까지 반환금액을 찾아

가지 않은 출원인을 대상으로 반환금액 등을 안내

출원인이 잘못 납부한 특허수수료를 찾아가지 않아 국고에 귀속되는

수수료가 연간 약 2억원씩 발생하고 있어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적극적으로 반환하기 위해 이번에 반환절차를 개선했다.

* (국고귀속금액) ‘12년 2.2억원, ‘13년 2.1억원, ’14년 2.4억원 ‘15년이후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는 반환절차가 진행 중

잘못 납부한 특허수수료를 반환 받을 계좌의 사전등록은 특허청 전자출원

사이트인 특허로(patent.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등록하거나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특허청 고객지원실(또는 서울

사무소)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한편, 반환 받을 금액이 있는 지 여부는 특허로(patent.go.kr)나 특허고객

상담센터(☏1544-808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반환 받을 계좌의

사전등록을 원하지 않으면 현행과 같이 반환을 별도로 청구하면 된다.

특허청 전현진 정보고객정책과장은 “이번 반환 받을 계좌의 사전등록을

통한 직권반환제 시행으로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특허고객에게 

적극적으로 돌려 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특허고객이 특허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정보고객지원국 

정보고객정책과 박성철 사무관(☎ 042-481-571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